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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화성연쇄살인사건’의 또다른 피해자인 윤

모(53)씨의 재심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

호사가 진범인 이춘재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

토해 그의 성격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

다. 윤씨는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

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. 그러나 작년에 

이춘재(57)가 본인의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법

원에 재심을 청구했다.

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4월 13일 오후 수원

지법에서 예정된 윤씨의 재심 2차 공판준비기

일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. 글의 

내용 가운데에는 화성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

‘살인의 추억’을 제작한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

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성 사건 범인의 성격을 

분석한 내용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.

박준영 변호사는 “봉 감독은 영화를 준비하

면서 사건 관련 조사를 세세하게 한 것으로 알

려져 있다. 범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상상도 

굉장히 많이 했고, 범인을 만나면 할 질문 리

스트도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.”고 했

다. 또 “봉 감독이 오랜 기간 영화를 준비하면

서 분석한 범인은 과시적인 성격을 가졌으며, 

자기가 한 행동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매체

를 통해 드러나길 바라는 사람이었다.”고 밝

혔다.

박준영 변호사는 또 봉 감독의 분석을 언급

하면서 “그런데 기록상 드러나는 이춘재는 봉 

감독이 상상한 범인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.”

며 “봉 감독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쓰는 글이 

절대 아니고 ‘사람’을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

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.”고 말했다.

윤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2월 6일

에 이어 약 2개월만에 열린다. 1차 기일에서 

재판부는 “억울한 재판을 받고 장기간 구금된 

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.”며 법원을 대

표해 사과를 표명했다. 또 검찰도 윤씨가 무죄

라는 재조사 결과를 제출했다. 이 때문에 무죄 

판결이 예고됐다.

그러나 박준영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은 

“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피

박준영 변호사, “이춘재, 봉준호가 

상상한 범인과 거리 멀더라” 법무뉴스

- 봉 감독, 영화 치밀하게 준비하며 ‘과시적 성격’ 분석

- 봉 감독 폄하 의도는 아냐, 사람 판단 어렵다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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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, 변호인이 진실

을 밝히기 위해 협업하는 것이다. 8차 사건의 

최종적 진실과 결론이 법원에서 밝혀져야 한

다.”고 주장했다. 법원도 이를 수용해 본격 재

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.

변호인단은 특히 이춘재의 증인 출석과 더

불어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수

사경찰관도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법정에 증

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법원이 받

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이다. 변호인들은 국가

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8차 사건 증거물 체모 

2점의 압수수색과 감정도 요청한 상태이다.

윤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

군 태안읍 진안리 주택에서 박모(당시 13세)

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

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

석방됐다. 당시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

방한 별도의 범죄로 간주됐으나, 작년에 이춘

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. 또 경찰과 

검찰도 재수사를 거쳐 이춘재의 범행으로 결

론을 내렸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